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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그 적응 중인 김하성, 컵스전 3 타수 무안타…6회엔 송구 실책

등록 2026.05.15 11:04:39

[애틀랜타=AP/뉴시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이 14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경기 2회 초 피트 크로-암스트롱의 안타를 잡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6.05.15.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부상에서 돌아온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빅리그 복귀 적응기를 갖고 있다.

김하성은 15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의 경

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전날(14일) 컵스전에서 부상 복귀 후 첫 안타를 신고했던 김하성은 두 경기 연속 안타 생산에는 실패했다.

선취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2회말 2사 1, 2루에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상대 선발 벤 브라운의 초구 시속 156

㎞ 높은 공을 노렸으나 빗맞으면서 내야 뜬공으로 돌아섰다.

여전히 0-0 균형이 이어지던 5회말 1사엔 바뀐 투수 호비 밀너를 만나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직후엔 아쉬운 수비도 나왔다.

6회초 무사 1루에 스즈키 세이야(컵스)의 타구는 김하성 정면으로 향했고, 이에 김하성은 선행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2루 송구

를 택했다. 하지만 송구가 높게 들어가면서 공이 빠져 애틀랜타는 무사 1, 3루 위기를 맞았다.



결국 후속 맷 쇼의 땅볼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애틀랜타는 이날 경기 첫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김하성은 7회말 2사 1루에 다시 타석에 나서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했으나, 3구삼진으로 돌아서며 공격 흐름을 끊었다.

애틀랜타는 8회초 선두타자 이안 햅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며 이날 경기를 0-2로 패했다.

애틀랜타는 5연승에는 실패했으나 시즌 30승 14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애틀랜타=AP/뉴시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이 13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2026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앞두고 타격 연습을 하고 있다. 2026.05.14.

김하성은 올 시즌을 앞두고 애틀랜타와 1년 2000만 달러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1월 빙판길에 미끄러지

면서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에 매달린 김하성은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마이너리그 더블A, 트리플A에서 재활 경기를 치르며 실

전 감각을 조율했다.

지난 12일 빅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김하성은 13일 컵스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해 9월29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

이후 226일 만의 MLB 무대다.

빅리그 복귀 후 적응 과정을 치르고 있는 그는 3경기 타율 0.111(9타수 1안타)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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